
한국 축구 간판 손흥민이 잉글랜드

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의 명문 토

트넘 홋스퍼에서 뜻깊은 이정표를

세웠다. 바로 토트넘 소속 비유럽

선수 최초의 400경기 클럽 가입

이다.

손흥민은 3일(한국시간) 영국 런

던의 런던스타디움에서 열린 2023-

2024 EPL 31라운드 웨스트햄과 원

정 경기(1-1 무승부)에서 최전방

공격수로 선발 출격해 경기가 끝날

때까지 뛰었다.

웨스트햄전은 손흥민이 토트

넘 유니폼을 입고 치른 400번째

경기였다. 토트넘은사회관계망

서비스(SNS)에 손흥민의 400경

기 출전을 기리는 애니메이션까

지 올렸다.

손흥민은 1882년 창단한 토트넘

역사를 통틀어 400경기 클럽 에

가입한 14번째 선수다.

이 부문 최고는 1969년부터 1986

년까지 토트넘에서 활약한 스티브

페리맨(854경기)이다.

역시 10년 이상 토트넘에 몸담은

센터백 게리 마버트(1982~1998년)

가 2위(611경기)고, 1960~1970년대

에 뛴 팻 제닝스(1964~1977년 590

경기)와 시릴 놀스(1964~1975년)

가 각각 3, 4위다.

이 목록에서 1992년 EPL이 창설

된 이후에 토트넘에 입단한 선수들

만 추리면 손흥민은 3위까지 오른

다. 1, 2위 역시 한국 팬들에게도

익숙한 인물들이다.

손흥민 이전에 토트넘 주장으로

활약했던 프랑스 골키퍼 위고 요리

스(현 LA FC 2012~2023년 447경

기)가 이 부문 1위다. 역대로 보면

7위다.

손흥민과 찰떡같은 호흡을 자랑하

다가 지난해 여름 바이에른 뮌헨(독

일)으로 떠난 특급 스트라이커 해리

케인(2011~2023년 435경기)이 그

뒤를 잇는다. 역대로는 10위다.

케인은 2015년 입단한 손흥민과

동고동락하며 EPL 역대 최다 합

작 골(47골)의 진기록을 쓰기도

했다.

손흥민보다 역대 출전 순위에서

한 계단 위에 있는 선수는 1955년

부터 1965년까지 뛴 수비수 모리스

노먼(13위 411경기)이다.

400경기 클럽 에 가입한 14명

가운데 유럽이 아닌 지역에서 온

선수는 손흥민뿐이다.

올 시즌 손흥민은 15골 8도움을

기록 중이다. 5골 8도움을 기록 중

이다. 연합뉴스

한국여자프로골프(KLPGA) 투어

에서 새로운 대세 로 떠오른 이예

원이 2연승과 대회 2연패라는 두

마리 토끼 사냥에 나선다.

이예원은 오는 4일부터 나흘 동

안 제주 서귀포시 테디밸리 골프&

리조트(파72)에서 열리는 KLPGA

투어 두산건설 위브 챔피언십(총상

금 12억원)에 출전한다.

두산건설 위브 챔피언십은

KLPGA투어가 올해 국내에서 처음

치르는 대회다. 이예원은 올해 2회째

를 맞는 이 대회 초대 챔피언이다.

이예원이 처음 치르는 타이틀 방

어전이다. 이예원은 지난해 롯데렌

터카 여자오픈에서 첫 우승을 거두

고 두산건설 위브 챔피언십에서 두

번째 우승을 차지했다.

롯데렌터카 여자오픈은 올해부

터 열리지 않는다. 두산건설 위브

챔피언십이 이예원의 첫 타이틀 방

어전이 된 까닭이다.

지난달 17일 태국에서 열린 블루

캐니언 레이디스 챔피언십에서 우

승한 이예원은 이번에 두산건설 위

브 챔피언십 타이틀 방어에 성공하

면 2개 대회 연속 우승도 이룬다.

대회 2연패와 2연승으로 맨 먼저

2승 고지에 오른다면 지난해에 이

어 2년 연속 상금왕, 대상, 평균타

수 1위를 차지할 든든한 발판을 닦

을 수 있다. 연합뉴스

2023-2024 정관장 프로농구 6강 플

레이오프(PO)가 4일 막을 올린다.

3월 31일로 정규리그를 끝낸 이

번 시즌 프로농구는 4일 봄 농

구 를 시작해 챔피언결정전이 마

지막 7차전까지 갈 경우 5월 9일

까지 한 달 넘게 포스트시즌을 이

어간다.

올해 6강 플레이오프 대진은 정

규리그 4위 서울 SK와 5위 부산

KCC, 3위 수원 kt와 6위 울산 현

대모비스의 맞대결로 진행된다.

SK와 KCC승자가 정규리그 1위

원주 DB를 4강에서 만나고, kt와

현대모비스 경기에서 이긴 팀은 2

위 창원 LG와 챔피언결정전 진출

을 다툰다.

6강과 4강은 5전 3승제, 챔피언

결정전은 7전 4승제다.

4일 오후 7시 잠실학생체육관에

서 1차전을 치르는 SK와 KCC는

이번 시즌이 개막하기 전에는 나란

히 2강 으로 꼽혔던 팀들이다. 워

낙 화려한 라인업을 구성해 슈퍼

팀 으로도 불렸다.

최근 2년 연속 챔피언결정전에

진출해 2021-2022시즌 우승, 2022-

2023시즌 준우승 성과를 낸 SK는

2023-2024시즌을 앞두고는 안양 정

관장에서 오세근을 영입해 2년만에

패권 탈환을 별렀다.

KCC는 지난 시즌까지 SK에서

뛴 최준용을 자유계약선수(FA)로

영입했고, 정규리그 최우수선수

(MVP) 출신 송교창이 시즌 도중

전역했다.

특히 최준용이 이적 첫 시즌 6강

에서 친정 SK를 상대하게 되면

서 묘한 구도가 형성됐다.

이번 시즌 정규리그 상대 전적은

KCC가 4승 2패로 앞선다. 연합뉴스

돌아온 코리안 몬스터 류현진(사

진 37 한화 이글스)이 한국 복귀

후 첫 승이자 개인 통산 99번째 승

리를 거두기 위해 시즌 세 번째 도

전에 나선다.

류현진은 5일 서울 고척스카이돔

에서 열리는 2024 프로야구 키움

히어로즈와 방문 경기에 선발 등판

한다.

당초 류현진은 4일 대전한화생명

이글스파크에서 열리는 롯데 자이

언츠와 홈 경기에 출전할 예정이었

으나 3일 경기가 우천 취소되면서

등판 일정이 하루 밀렸다.

류현진은 넥센에서 간판을 바꾼

키움을 상대로 12년 만에 통산 99

번째 승리에 다시 도전한다.

이번 키움전은 류현진의 첫 고척

스카이돔 나들이라서 더 의미 있

다. 고척스카이돔은 류현진이 미국

에서 뛸 때인 2015년에 개장했다.

류현진이 돔구장에서 KBO리그 경

기를 치르는 건 처음이다.

류현진은 이번 시즌 두 차례 선

발 등판 경기에서 만족할 만한 성

적을 거두지 못했다.

복귀전인 지난 달 23일 LG 트윈

스와 시즌 개막전에서 제구 난조로

3⅔이닝 6피안타 3볼넷 5실점(2자

책점)으로 부진했다.

직구 최고 구속은 시속 150㎞를

찍는 등 나쁘지 않았으나 많은 공

이 가운데로 몰려 난타당했다.

류현진은 그 경기에서 탈삼진을

1개도 기록하지 못했다. 한화는 2-

8로 졌고, 류현진은 패전 투수가

됐다.

3월 29일 대전한화생명이글스파

크에서 열린 kt wiz와 홈 개막전

투구 내용도 다소 아쉬웠다. 직구

제구가 살아났으나 구위와 변화구

제구가 문제였다.

류현진은 6이닝 동안 탈삼진을 9

개나 잡고 볼넷을 단 한 개도 내주

지 않았지만, 안타를 8개나 얻어맞

았다. 노련한 볼 배합 능력으로 상

대 타선을 2실점으로 막은 게 다행

일 정도였다.

지난 두 차례 선발 등판 경기에

서 문제점을 노출했던 류현진은 이

를 악물고 세 번째 도전에 나선다.

키움전 최대 과제는 역시 제구력

회복이다. 류현진도 2024시즌 성적

이 제구력에 달렸다는 것을 잘 알

고 있다.

그는 29일 kt전을 마친 뒤 첫

번째도 제구, 두 번째도 제구 라며

무조건 제구력이 먼저 라고 말하

기도 했다. 연합뉴스

2024년 4월 4일 목요일 7

류현진 복귀 첫 승 세 번째 도전

NBA 3점 슛도사 3일(한국시간)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 체이스 센터에서 열린 댈러스 매버릭스와의 2023-2024 NBA정규리그 홈경기

에서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의 스테판 커리가 3점슛을 쏘고 난뒤 공을 지켜보고 있다. 이날 골든스테이트는 댈러스에게 104-100으로 승리했다.연합뉴스


